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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3일‘디지털타임스’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인용해 전

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던 2월 1만3,661건과 비교

하면 4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

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것

이다.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

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2월 1만9,232건에 비해 절반에

도 훨씬 못 미쳤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도 전세나 

월세 계약 건수가 감소 추세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

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5714건으로 2개월 연속 줄었고 5월 

8,778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역시 주택 임대 시장이 급속한 속도로 위축됐다. 경

기부동산포털에 올라온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월에 2만

71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1

만2326건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지난달 이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전·월세 계약은 2614건으로 2월 4819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이 같은 임대 시장의 위축세는 정부가 지난달 계약갱신청구

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추진하면서 더 심화한 것

으로 보인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의 도입이 확실시되면서 전셋값은 치솟

고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임대 시장과 거꾸로 매매 시장은 달아올랐다. 정부의 규제에

도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가

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만5,589건으로 2006

년 10월 1만9,798건과 11월 1만5,757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았다. 경기도의 6월 아파트 매매도 3만4,950건으로 2006

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았다. 

긴 장마에 채소, 과일값 폭등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낙과, 침수 등 농가들의 피

해가 잇따르면서 과일과 채

소 가격이 급등했다. 더구

나 지난 봄 냉해 피해를 입

었던 과일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농어촌식품유통공

사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으로 사과(후지) 10kg 평균 

도매가는 7만5천160원으

로 평년(3만9천896원)보다 88.39% 올랐다.

포도(거봉) 2kg 평균 도매가격은 1만7천720원으로, 

평년(1만2천997원)에 비해 36.3% 오른 것으로 조사

됐다. 배 15kg 도매가격은 5만9천220원으로 평년 대

비 16.9% 상승했다. 참외 10kg는 

3만3천660원, 복숭아 4.5g는 2

만2천900원으로 각각 평년보다 

28.4%, 6.5% 상승한 것으로 집

계됐다.

 

채소값도 크게 올랐다. 양

파 20kg는 2만860원으로 평

년에 비해 14.5% 올랐다. 붉

은고추 10kg(28.5%), 깐마늘 

20kg(20.5%), 적상추4kg(76.0%) 

등 거의 모든 채소값이 급등했다.

 

이번 사태가 추석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채

소 가격 급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까스로 버텨온 

식당, 식자재업체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2030 직장인 10명 중 4명 ‘잡호핑족’

20~30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능력 개발과 급여 상

승을 위해 1년에서 3년 단위

로 여러 번 이직하는‘잡호핑

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

호핑은 직업을 의미하는‘잡

(job)’과 뛰는 모습을 표현

한‘호핑(hopping)’이 결합

된 단어로, 경력을 쌓아 여

러 번 이직하는 사람을 의미

한다.

5일‘뉴스1’에 다르면 잡코

리아는 이날, 지난달 22~ 31일 20~30대 직장인 1,724

명을 대상으로‘잡호핑족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를 잡호핑족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그렇다’

고 답한 비율이 38.8%였다고 밝혔다.

잡호핑족이라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이직을 결정하

는 이유(복수응답)를 물었을 때‘연봉을 높이기 위해’

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역량 강화 및 경

력 관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더 큰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22.7%)’,‘상사

와 동료에 대한 불만’(15.7%),‘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를 시켜서’(14.9%),‘직급을 높이기 위해’(13.9%),‘성

과 및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

족’(13.3%),‘복지제도에 대

한 불만족’(12.0%) 등의 응

답도 있었다.

이직 주기를 살펴보면 1년에

서 2년 미만이 24.2%, 6개월

에서 1년 미만이 23.9%, 3개

월에서 6개월 미만이 18.7%, 

2년에서 3년 미만이 15.5%로 

나타나는 등, 비교적 짧게 근

무한 뒤 직장을 옮기는 경우

가 많았다.

한편 잡호핑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

답)‘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긍정적’(51.0%),‘개

인 역량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39.6%),‘업계 동

향 등 취업, 이직 관련 정보가 많을 것 같다’(33.6%) 등 

긍정적인 답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기는 어

려울 것 같다’(31.4%),‘끈기나 참을성이 부족할 것 같

다’(10.4%),‘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애사심이 없을 것 

같다’(8.1%) 등 부정적 답변은 비교적 낮은 순위에 올

랐다.

▲ ‘긴 장마로 과일, 채소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shutterstock

▲ 20~30대 직장인 40%는 1년에서 3년 단위로 

이직하는 ‘잡호핑족’이다. 이미지=shutterstock

▲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shutterstock


